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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났어. 약해보이는 하급생 삥이나 뜯던 일진이잖아? 또 배에 한방 얻어맞고 바닥에 오줌지리면서  

실려가고 싶나보지?”  

“훗, 배빵 얻어맞고 실려가는 게 어느쪽인지. 오늘 기회에 철저히 깨닫게해주지!”  

약 1년전의 그날. 오토모리 여학원의 문제아 후지나카 치에코는 어김없이 자신들의 패거리를 이끌고  

만만해보이는 하급생을 삥듣고 있었다.  

퍼억!  

 

“우게에엑!!”  

“그딴걸 펀치라고 내민거야? 느려터져서 슬로우모션인줄 알았어.”  



맞은 장소가 좋지 않았는지 점심으로 먹은 내용물을 전부 토해낸 치에코가 살찐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엎드려 신음만 흘린다.  

“일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내 앞에서 당당히 삥뜯기라니 좋은 배짱이네. 한번만 더 눈에 밟혔다간 점심  

반납하는걸론 끝나지 않을거야. 알겠어?”  

원펀치에 바닥에 오줌까지 지리며 끄나풀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살만 찐 돼지. 이런 송사리에게 내가  

당할리가 없잖아?  

그럴터였다...  

“오라오라 한방 더!” 

퍼어어억!! 

 

“오웨에엑!!”  

“이런 느려터진 펀치 하나 제대로 못 피하는겁니까? 망할선배. 너무 형편없어서 슬로우모션인줄 알았네.”  

‘이럴..리가..!’  

아무런 준비없이 8개월만에 올라온 링. 그 긴 공백동안 나태한 세월을 보낸 오리에의 실전감각은 무너져  

있었다. 방어도 제대로 못하고 연신 클린히트를 허용한 복부는 이미 닳아빠진 샌드백이 되어있었다.  

‘이전 같았으면 이딴 녀석 쯤…!’  

“고작 아마추어 실력으로 나 같은 프로를 이길거라 생각했나본데 저번 같은 럭키펀치에 또 맞아줄거라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야! 진짜 프로의 보디가 어떤건지 그 배에 달린 그 지방덩이에 확실히 새겨주지!”  

퍽! 퍼억! 퍽! 



“웁! 누웁! 부우웃!”  

지난날 배빵에 당한 원한을 갚겠다는 듯 치에코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보디를 넣으며 집요하게 오리에의  

배를 때리고 있었다. 이전에 싸웠던 선수들에 비해 그다지 대단할 것 없는 펀치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래도 약점이었던 복부는 근육이 빠지고 지방덩어리만 남아 그 충격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 이 녀석 배만 노리다니..!  

“오랏!!”  

퍼어어억! 

 

“게헤에엑!!”  

코너에 몰린 오리에의 복부에 보디 스트레이트가 클린히트! 링포스트에 퇴로를 막힌 오리에의 하복부가  

치에코의 글러브 사이에서 찌부러진다.  



 

“부웃! 누우우우웃…!!”  

고작 2라운드로 3번째 다운. 너덜너덜한 배를 움켜쥐고 위액을 토하지 않게 버텨보지만 입을 비집고 나오며  

매트로 흘러넘친다.  

‘이, 이 이상 배를 얻어맞았다간 확실하게 KO 당할거야. 저딴 돼지년한테 배빵KO라니… 있을 수 없어! 

두고봐, 기회만 잡으면 원펀치로 KO시켜주겠어!’ 

10카운트가 끝나기 전 붉게 물들어 고통에 경련하는 배를 붙잡고 일어서지만 오리에의 복부는 이미 

한계였다. 그 모습을 보며 치에코가 양 글러브를 부딫히며 득의양양하게 도발해 온다.  

“아직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날려줫는데 이걸로 끝인건 아니겠지? 피떡된 얼굴로 오줌지리며 실려나갈 네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되는걸?” 

“흥, 너야말로 정말 멍청하네. 모르겠어? 아직까지 날 쓰러트리지 못한데서 네 운은 이미 다한거야. 다음 

일격으로 저민고기로 만들어주지!”  

"저민고기? 이 정도 실력차인데 아직 더 쳐맞아야 알다니, 배에 달린 펀칭백이 이미 넝마짝이라구요? 크큭, 

뭐 좋아. 다음 일격으로 배에 구멍을 내주지!" 

 

별다른 성과없이 2라운드가 지나 어느덧 3라운드. 여전히 일방적인 시합이었지만 비대한 몸으로 

1라운드부터 맹러쉬를 계속해온 치에코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지금까지대로 버틴다면 곧 스테미나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전까지 오리에 자신의 몸이 버틸지 어떨지.. 그때였다. 

피니쉬블로를 노리고 들어온 크게 휘둘러지는 훅.  

이건 기회야! 이걸 맞받아치면 상당한 데미지를 먹일 수 있을터! 훅이 휘둘러지기 전에 직선거리로 

스트레이트! 이미지는 완벽. 하지만 그 순간 오리에의 낡은 감각이 깨어나 어째선가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위험? 흥, 이런 기회를 놓칠까봐? 이대로 단번에 쓰러트려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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